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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현내면 대진 5리에 거주하는 장
영철(56세, 사진)입니다.
제가 이 곳에서 태어나 56년을 살면

서주민들과평소이야기하던것몇가
지를거론하고싶습니다.
첫째, 관광지해변주변의경관펜스와

철책이철거되길원합니다.
이 곳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 오랫

동안해변주변이철책으로둘러싸여있
었습니다. 지금은 철책대신경관펜스로
대체 되어 있고, 일부는 아직 철책이 그
대로남아있는실정입니다.
우리지역의주수입원은어업과관광

입니다. 하지만 해가갈수록어족자원의
고갈로주민들의수입은점점줄어생계
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
다.
그래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

는화진포를중심으로길게늘어선해변
으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
입의존도가절실합니다. 
그러나 해변 곳곳을 들여다보면 펜스

로 막혀있어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해

변을 드나들 수 없고 자연 그대로의 아
름다움을 인위적으로 막은 느낌을 받습
니다.
물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해변질

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
은 이해합니다.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
했고, 수십 년간 직·간접 피해를 입은
주민들을 위해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
하나하나지혜를모은다면“고기가나지
않는다, 관광객이줄어든다, 수입이줄어
살기 힘들다”등의 푸념이 없어질 것이
라생각합니다.
둘째, 등산로 및 산책로 개설과 금구

도주말개방이이뤄졌으면합니다.
산학리 인근 고성산에 올라가면 화진

포호수와바다가한눈에보이고가슴이
시원해지며, 기분이상쾌해집니다. 
또한 철통리에서 화곡리로 이어지는

이른바 버드메길은 시골의 전원풍경을
만끽하며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
하는곳입니다. 
하지만 두 코스 모두 길이 좁고 정비

가 안 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.

주민들이먼곳에위치한유명산을이용
하지않고도가까운주변의아름다운산
책로와등산로가만들어져삶의질이높
아졌으면좋겠습니다.
아울러 초도항앞에있는금구도(일명

거북섬)가 주말과 여름철만이라도 개방
되었으면좋겠습니다.
금구도는 화진포 해변과 초도항이 인

접해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
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금
구도는지역주민조차밟을수없는그림
의떡인신세입니다. 
매년 6월에 열리는 초도 성게축제 기

간 동안만 개방하고 있는데, 주말과 여
름철에 한시적이라도 개방하여 주민과
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스토리텔
링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가
이뤄졌으면합니다. 
우리지역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썩히

고 있는 무수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.
어족자원의 고갈 등 지역경제가 바닥인
상황에서관광자원을활용해경제적으로

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
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시작이 반이라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
함께시작합시다. 

본지는 임진년 새해부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‘주민발언대’코너
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.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 

담당 : 원광연 기자(☎681-1666, 010-5379-0890)

현내면대진리장영철(56세)

“해변철책철거·금구도주말개방필요”
주민발언대

사계절 푸르른 소나무처럼
외롭고 힘들더라도
올곧은 시각과 넓은 마음으로
지역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

창간11주년

한국자유총연맹
고성군지회

지회장 박승로

“변화의중심, 창조2012”

JCI고성청년회의소

혼자걷는길…

■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및 전역식
-일시 : 2월3일 오후 6시30분
-장소 : 썬밸리콘도




